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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부터 1969년까지 빌보드차트 연간 히트곡의 가사를 사료로 삼아 빅데이터로 분석
현대인의 사랑이 대중음악 안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해보는 연구

출처 : 위대한개츠비 (2013)

대공황 이전까지

스윙재즈는 온 뉴욕을 뒤흔드는

대중음악으로서 큰 인기

-> 재즈의 전성기

대공황 시기 레코드 판매량 30분의
1까지 하락

뉴욕 나이트클럽들 연쇄 폐점

소수 스윙재즈 밴드만이 생존

-> 음악시장의 대 침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대규모 소비문화 등장

->기존 재즈 쇄락,  로큰롤 인기

* 대전환의 기점 선정 : 에릭 홈스봄의 1955년 전후 대전환론,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 첫 번째 표본 선정
1.1940년부터 1969년까지 빌보드차트 연간 히트곡 목록에 등재된 음악들의 가사 추출
2.1955년 전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top 50 선정
3.  Top 50개의 단어들 중 비개념어들 소거
4. 1955년 전후로 75% 이상의 증감을 보인 단어 선정
->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baby, home, good, cry, girl 5개

* 두 번째 표본선정
1.top 50개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어 선정
2.75% 이상의 증감율을 보인 개념어 선정
3.top50위에 들지 못한 개념어들 중에서도 개념어의 절대량이 많은 순으로 내려가며 선정
->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world, people, work, money, feel, honey, men, roll, rock twist 10개

* 연구 방법
1.1940년부터 1969년까지 선정된 위 15개 가사들을 통계로 정리
2. 각각 개념어들을 클러스터로 (1) 사랑 클러스터(baby, girl, honey, men), (2) 음악 클러스터(rock, roll, twist),
(3) 감정 클러스터(cry, feel, good), (4) 삶 클러스터(home, money, people, work, world) 제시 (위 그래프)
3. 표본으로 정리한 개념어들을 Ngram 뷰어에 넣은 뒤 당대인들의 언어습관과 비교 분석(아래 그래프)
4. 매해 top3 곡들의 가사를 분석하여 해가 지날 수록 가사가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보이는지 조사(아래 표)

당대인의 음악소비습관 변화

2. 당대인의 음악소비습관 변화
(1) 대도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화이트칼라 일자리, 
엄청난 소비력을 가진, 또한 쉴 새 없이 바쁜 중산층의 증가
-> 이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바쁜 틈틈히 들을 수 있는 직관적이며 덜 서시적인 음악이 인기

(2) 열악했던 교육제도,
열악한 교육을 받아온 이들이 중산층에 대거 편입

->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가사와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는 노래들이 인기

(3) 새로 발흥한 방대한 중산층 계급의 유대감
새로이 발생한 대규모 중산층 계층을 묶어줄 수 있는 유행의 발생

-> (1)과 (2)의 배경을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향유하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로큰롤이 조명

한계

첫 번째, 1940년부터 1955년까지의 표본 곡의 수가 1956년부터 1969년까지의 표본 곡의 수보다 적다. 
두 번째, 리듬이나 선율은 제외하고 가사에만 한정시켜 연구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음악이 왜곡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각각 가사들이 사용된 맥락을 무시했을 수 있다. 
네 번째, 우연히도 사용빈도가 75%이상 증가한 개념어만을 조사하게 되어 표본선정과정에서 뭔가 문제

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섯 번째, 특정 노래에서 어느 가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틀즈

의 "hey jude"의 경우, 그 한곡에서만 Jude를 24번 사용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가사는 대중음악가사 변
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클러스터화 과정에서 크기가 큰 표본이 작은 표본들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작은 표본들의 위상
이 내려갔을 수 있다.

의의
첫 번째, 기존 역사가들의 대전환 연구에 가사의 영향력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당대인의 음악소비문화 변화와 가사사용빈도의 변화 비교 대전환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 연구를 통해 가사의 사용 동향으로도 음악사를 진지하게 연구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참고자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940 12 Christmas 12 got 10 may 5 white 5 child 5 child 5 God 4 dreaming 4 Bless 4 Merry

1941 10 Daddy 6 Best 6 Get 4 Want 4 will 3 Cocktail 3 couple 3 Hey
2 sing 2

Moonli

ght

1942 7 Kalamazoo 5 Moonlight 5 Things 5 gal 4 Cocktail 4 star 4 will 3 Orchestra 3 written
3

couple

1943 10 doll 8 flirty 6 like 4 paper 4 real 4 call 4 love 4 can 3 beautiful 3 world

1944 13 Went 6 Bésame 6 mucho 5 heart 4 started 4 plop 4 Buzz 4 Stop 4 mine

3

moonb

eams

1945 8 Yankee 6 time 5 Coca-Cola 5 Drinkin 5 mother 5 Point 5 Till 5 Rum 4 Koomahnah

4

daught

er

1946 6 Must 6 Love 5 just 4 prisoner 4 another 4 Gypsy 4 know 4 good 3 true 3 come

1947 10 Near 9 Heart 6 just 5 Heartaches 4 happy 3 content 3 heaven 3 days 3 Peg

2

worthw

hile

1948 12 maÃana 4 Enough 4 Always 4 Tree 4 said 4 away 4 soon 4 love 4 Oba

3

remem

ber

1949 6 riders 6 Day 6 Sky 5 Old 4 around 4 Heaven 4 lucky 4 Ghost 4 roll 4 sun

1950 19 Irene 19 Goodnight 8 Lisa 8 Mona 7 dreams 6 third 6 theme 6 hear 6 man 5 see

1951 8 love 6 Somewhere 6 young 6 moon 6 will 6 High 4 may 3 Heaven 3 shine 3 music

1952 8 Wheel 7 spinning 6 turning 6 fortune 4 yearning 3 Please 3 dream 3 Let 2 precious

2

winnin

g

1953 9 Vaya 9 Dios 8 doggie 8 con 6 window 6 much 5 darling 5 heart 5 love 4 Now

1954 7 Give 6 things 5 Wanted 5 Little 4 someone 4 heart 4 hand 4 ever 4 mean 4 Hey

1955 9 Texas 9 rock 7 clock 6 O'clock 6 gonna 5 Yellow 5 bright 5 long 5 Rose 5 like

1956 12 lonely 9 heart 7 Well 7 True 6 cruel 6 love 6 baby 4 thinking 4 Lisbon 4 found

1957 14 yay 12 love 5 shook 5 like 4 letters 4 sand 4 hand 3 Little 3 Darlin 3 heart

1958 19 dream 16 love 13 please 11 blue 9 Dream 8 want 7 Happy 6 Darling 6 know 6 beg

1959 18 personality 9 fired 9 Now 8 ran 7 babe 7 fool 6 Mississippi 6 British 6 Mexico 6 Gulf

1960 8 want 7 love 7 arms 6 tell 5 Cathy's 5 clown 5 man 4 summer 4 place 4 sleep

1961 17 tossin 14 halleluja 12 turnin 9 Michael 8 ashore 8 rowed 8 night 8 boat 7 Turnin
6

pieces

1962 8 potato 8 Mashed 6 long 6 come 6 time 6 live 6 say 5 yesterday 5 baby 5 just

1963 14 shack 13 sugar 14 Surfin 5 gone 4 Everybody's 4 gonna 4 Don’t 4 know 4 yeah 4 it’s

1964 13 loves 13 hand 13 hold 11 want 11 know 8 Dolly 7 glad 7 love 6 somethin 6 hide

1965 19 get 15 bully 15 wooly 13 try 9 satisfaction 9 hey 8 love 7 help 5 honey
5

bunch

1966 7 Cherish 7 Green 6 inspiration 6 heart's 6 wished 6 times 6 Beret 6 know 6 baby 6 many

1967 8 baby 8 Joe 7 letter 7 wrote 7 got 6Billy 6 time 6 gone 6 said 6 back

1968 24 Jude 24 hey 16 nah 10 better 8 make 7 let 6 honey 5 heart 4 world 4 came

1969 30 sunshine 18 Let 17 sugar 17 next 16 get 13 honey 12 Aquarius 12 can 9 let 8 girl

첫 번째, 1945년이나 1950년이나 1960년도 아니고, 실제로 에릭 홉스봄이 제시했던 55년 즈음을 기점으로 음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사변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당대인이 향유하던 일반 언어사용습관과 음악의 언어사용습관이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항목에서
위 열에 정리한 그래프는 클러스터로 묶어 제시한 가사들이고, 아래 열에 정리한 그래프는 Ngram에서 보여주는 당대
인의 일반 언어사용습관이다. Ngram은 구글에서 전자책들을 빅데이터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를 추출해주기에 당
대인들의 일반 언어사용습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런데 사실 가사의 사용빈도수 변화와 당대인의 일반 언
어사용습관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 언어사용습관과 음악의 언어사용습관은 구분되는
영역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 변화들의 핵심은 불특정다수의 가사들의 사용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Baby girl, twist 
등의 어휘는 분명 1955년 이전에도 일반인들이 향유하던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55년 이후에 갑자기 사용빈도수가
늘어났다. 

네 번째, 또한 흥미로운 것은 55년 전후로 사용빈도수가 75%이상 감소한 개념어는 어째서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즉
55년 전후로 사용빈도수가 75%이상 증가한 개념어만 등장했을 뿐, 그만큼 감소한 개념어는 찾지 못했다. 아마 이는
55년 이후 음악, 주로 로큰롤이 55년 이전 음악들보다 불특정다수의 가사들을 특히나 애용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면서
발현된 현상인 듯 하다.

가설 설정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아마 55년 이전 주류 대중음악이었던 재즈
는 로큰롤보다 가사가 서사적이고, 감상적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을 것이고, 55년 이
후 주류 대중음악이었던 로큰롤은 가사가 덜 서사적이고 매우 직관적으로 다아고는 음악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사의 사용빈도수가 늘어났을 것이다.

Frank Sinatra의 <Fly me to the moon>과 Beatles의 <Let it be>을 비교해보자
Duke elington의 <Take the A train>과 Elvis presley의 <jailhouse rock>를 비교해보자

가사가 말해주는 대전환

가설설정 이후 후속연구

위 그래프를 분석한 뒤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하
기 위해 후속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실제로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
보다 특정 가사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

1. 1940년부터 1969년까지 매해 Top3 곡들의
가사를 추출

2. Top3 곡들의 가장 많이 사용된 가사들을 1위
부터 10위까지 절대량 순위로 분류

3. 55년 이전과 55년 이후 실제로 어떤 경향성
이 나타나는가를 비교분석

4. 55년 이전 곡들과 55년 이후 Top3 곡들의
가사 수는 비슷했다

분석 결과

놀랍게도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보다
실제로 특정 가사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1위, 2위 단어 수만 봐도 55년 이후 곡들이
55년 이전 곡들보다 일정량 이상 꾸준히 증가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3위부터 5위까지의 수를 비교하면 55년
이후가 이전보다 단어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로서 55년 이후 곡이 이전 곡들보다 특정 단어
를 반복사용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며, 나아가 가
사들의 문장구조도 한층 단순해졌다는 사실을 추
론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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